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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ositive peer play interaction between warmth parenting

and the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ers.

Methods: The 7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2014) was used

to analyze 1,113 preschoolers.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were analyzed using

SPSS Process Macro(Hayes, 2013).

Results: Warmth parenting indirectly affecte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cooperation, assertion, self-control) by yielding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on

self-esteem and peer play interaction. Namely, warmth parenting does not directly

affect social competence but do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eschooler

self-esteem, which positively affected peer play interaction. This path increases

the social competence(cooperation, assertion, self-control) of preschool children.

Conclusion/Implications: In order to increase the social competence (cooperation,

assertion, self-control) of preschool children, it is important for the preschooler

to consider themselves a worthy person and to learn positive interaction techniques

through warmth parenting.

❙key words warmth parenting, self-esteem, positive peer play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Ⅰ. 서 론

최근 들어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들과의 놀이장면에서 거부를 당하여 혼자 놀이를 하는 유아

들이 늘어나고 또래 간의 갈등문제가 증가하면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베이비뉴스, 2018).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이란 타인들과 긍정적 관계를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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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개인적 목표들을 성취하는 능력으로,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

제 등으로 구분된다. 협력성은 수업 중에 학업을 잘 수행하기,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기, 다른

아이들과 집단활동에 잘 참여하기 등을, 주장성은 동료를 칭찬하기, 놀이를 할 때 다른 친구에게

같이 하자는 말하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절히 자신의 의견 말하기 등을, 자기통제는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기, 동료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하기 등을 의미한다(Gresham &

Elliott, 1990). 따라서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유아들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이 높아 친구를 잘 사귀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

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Rubin, Bukowski, & Parker, 2007). 결국 사회적 유능성이 발달되어야 타

인과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하며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사회적 유능성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Raver & Zigler, 1997).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능성은 이후 성인기의 정신건강, 사회적 적응 등을 긍정적으로 발달시켜나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기에(Parker & Asher, 1987), 아동발달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상호

적 영향력을 주고받는 부모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는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사회화의 대행자로서 아동발달을 위한 일차적 환경이며,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부모가 자율적이고 애정적으로 양육하

는 환경에서 자란 유아들은 어머니의 관계에서 경험했듯이 다른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친근하고

긍정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Lengua, Honorado, & Bush, 2007). 반면, 부모로부터 일관

성 없는 양육을 경험했거나 자주 거절을 당했던 유아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거절 또는 강압

적인 행동을 예상하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쉽게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Altay & Gure,

2012). 실제로,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할 때 유아의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 등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통제적 양육은 유아의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 등의

사회적 유능감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희, 문혁준, 2018). 한편 몇몇의 연구에서는 부모

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인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아버지의 상호작용의 질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온정

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중 주장성과 자기통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협력성에는 나타나지

않았다(Webster, Low, Siller, & Hackett, 2013). 또한 어머니가 온정적으로 사회적인 지지를 많이

하는 양육유형을 보이는 경우 자기조절보다 협력성과 주장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sokawa, Katsura, & Shizawa,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인인 협력성과 주장성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가

정하여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에 따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

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의 여러 양육행동 유형 중에서 어머니의 온정

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최윤희,

문혁준, 2018).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여러 양육행동 가운데 애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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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아들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같은 외적요인 뿐 아

니라, 유아의 내적요인 또한 강력한 예측변인에 해당되는데 이중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감에 대한 판단이나

이와 관련된 감정으로 정의되며(박성연, 2006), 개인의 감정, 행동, 동기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

지 인간의 다양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자아존중감은 인간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

여 심리적 적응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Harter & Pike,

1984).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아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해결능력

이 뛰어나고 자신의 잠재력이 발달하는 등 긍정적 행동을 하게 되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유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단현국, 2004).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

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들은 또래에게 친절하고 온화하게 대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희정, 2011).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군집을 나누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상위 집단의

유아들이 중위·하위 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사회적 유능성 하위요인인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

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유아들은 사회적 유능성이 뛰어난 것으

로 밝혀졌다(임현주, 2018). 만 5, 6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가 타인

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설아, 2014).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

을 가지고 있는 유아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에서 또

래에게 다가가거나 쉽게 친해지지 못하는 등 낮은 주장성을 보인다(임현주, 2018).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현대사회의 변화로 인해 저출산의 사회적 양상을 보이며 점차 한 가정에 한 자녀를 낳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동아일보, 2019).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정 내의 형제자매 간 상호작용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며, 또래와의 놀이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유아기는 또래에 관심이 많아지고

본격적으로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로 친구와 함께 상호작용 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

심, 배려심, 협동심 등을 배워나가게 된다. 또래 간 놀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긍정적 상호작

용을 하는 것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도 관련이 있기에(문혁준, 2009),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또래놀이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행동과 상호작용의 특성으로 정의

되어진다(최혜영, 신혜영, 2011).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서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그리고 Sutton-Smith(1998)는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하위변인들을 ‘놀이상호작

용’의 긍정적 행동과 ‘놀이방해’, ‘놀이단절’의 부정적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놀이상호작

용’은 또래관계에서 높은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또래와 함께 놀이하면서 긍

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창의적인 놀이를 하는 등 놀이상호작용이 긍정적이면 높은 사회적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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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수영, 2000; 임현주, 2018).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따

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유아가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인인 협력성, 주장성,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현주, 2018). 반면, 부정적 또래관계에서 보여지는 ‘놀이단절’이나 ‘놀이방해’는 유아의 불안,

공격성 등을 야기시켜 사회적 유능성을 저해한다(최혜영, 신혜영, 2008). 비슷한 맥락에서 또래

관계 내에서 친구와 즐거움을 경험하고 도움을 주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또래관계의 질과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가 밀

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송지윤, 김미숙, 2017).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 기초할 때, 긍정적인 또

래놀이 상호작용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아동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환경은 가정이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정서가 발달된다. 먼저,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부

모가 합리적 지도, 애정적, 반응성 등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세루, 홍지명, 홍혜경, 2010), 부모와의 초기대상관계 유형이 애정적이고 반

응적일 때 유아의 자기수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숙현, 2006). 또한 어머니가 간섭과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지양할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세루 등, 2010).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탐색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유아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거나 격려와 존중을 하는 등의 온정적 양육이 유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을 돕는 양육행동의 요인으로 밝혀졌다(윤선영, 정혜숙, 2010). 다음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

육행동은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 유능한 또

래관계 형성을 위해서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조준오, 탁정화, 2015). 즉, 부모는 유

아기 자녀가 또래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유아는 자신을

대하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을 연습하고 학습하

게 된다(김현미, 도현심, 2004).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가 반응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들은 또래놀이

에 잘 참여하고 놀이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낮았다(김선희, 2014; 노보람, 은선민, 이

강이, 김은영, 2016). 반면, 거부·제재와 같은 부정적 양육을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는 또래 안에

서 원활한 상호작용을 잘 하지 못하거나 놀이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다(전주람, 김순옥, 2009).

이와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간의 관련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유아들은 놀이상황에서 또래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놀이를

확장해 나가며, 긍정적 정서를 표현한다(지성애, 김승희, 2010). 또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진

유아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또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준오, 김영언, 나정,

2016). 이와 비슷하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타인에게 자신을 노출하는 어려움을 적게 느끼며,

또래와의 관계를 시작하거나 정서적인 교류를 능숙하게 하는 연구(황정희, 2014)가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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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가 타인을 대할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람직한 방법

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들은 상황에 맞게 자신

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또래관

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양유리, 2019)에 근거해서도 가능하다.

위와 같이,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유능성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는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아

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력을 가정하

게 한다. 이러한 가정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사회적 위축

을 일으킨다는 연구(전란영, 김희화, 2016)나, 부모가 온정적이고 격려를 해줄수록 아동의 또래

와의 상호작용 능력이 발달하고 이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점수를 높여준다는(박주희, 이은해,

2001) 선행 연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

능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또래놀

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들(조준오 등, 2016; 지성애, 김승희, 2010)에 근거할 때,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연결하는 기제에서 자아존중감과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순차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경로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종합해보면,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네 변인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유아의 자아존

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

치는 직접적 영향을 비롯하여,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관련 변인 및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을 파악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적, 사회적 시사점을 제기하

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협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순차적으로 매개(직렬매개) 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주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순차적으로 매개(직렬매개) 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통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순차적으로 매개(직렬매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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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경로 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7차년도 자료는 만 6세 아

동과 부모, 선생님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는 사례를 제

거하여 최종적으로 총 1103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남아 570명(52.1%), 여아가 543명(48.8%)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유아의 평균 월령은

M = 75.12개월(SD = 1.43)이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498명(23.2%)이며, 유치원에 다니

는 아동은 1091명(50.7%)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9.29세(SD = 4.01)였으며,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68명(31.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6.83세(SD = 3.69)였으며 어머니의 최종학력 역시 대학교 졸업이 608명(28.3%)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생님의 평균연령은 32.20세(SD = 7.86)였으며, 선생님의 학력은 전문대 졸

업 478명(22.2%), 대학교 졸업이 446명(20.7%)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450.97만원(SD

= 211.95)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해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의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유능성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1)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조복희, 이진숙, 이흥숙,

권희경(1999)의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아동 패널 연구진이 자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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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정적 양육행동 문항은 아버지 어머니 각각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평정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Likert 방

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로는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모형에서는 아버지

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하나의 변인으로 통합하여 사

용하고자 한다.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내적일치도는 .861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자아존중감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와 Pike(1984)의 도구를 사

용하였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도구는 총 23문항으로, 검사자가 유아에게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

력, 또래수용, 어머니의 수용에 대한 하나의 물음에 각각 2개의 그림을 보여주고 아동이 2개의

그림 중 본인과 가장 비슷한 것을 골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검사자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남

아용 그림과 여아용 그림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유아가 응답을 변경하였을 경우 되돌아가서 수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퍼즐을 잘 못 맞추는 그림”과 “퍼즐을 잘 맞추는 그림”을 보여

주고 이에 대해 많이 맞추지 못하면 1점, 조금 맞추지 못하면 2점, 잘 맞추면 3점, 아주 잘 맞추면

4점으로 평정한다. 잘 못하는(아는) 유아와 잘 하는(아는) 유아의 순서를 바꾸어 질문한 경우 역

부호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 때 그네타기에

서 자신과 비슷한 그림을 찾는 3번 문항이 다른 문항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외하였다. 신뢰도 측정에서 하나의 문항을 제외하고도 Hotelling T 제곱도(F = 370.247, p < .000)

가 유의하게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내적일치도는 .614로 나타났다.

3)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는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Fantuzzo 등

(1998)이 제작한 'Penn Interative Peer Play Scale(PIPPS)'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타당화 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유아들이 또래와 놀이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

적인 행동에 평정하도록 되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놀이에서 또래와 함께 놀이하고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창의적 놀이를 하는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대한 9개의 문항만을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담임 교사가 유아의 놀이시간에 나타나는 또래 관계를 평정하였다. 문항의 예

로는 “다치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한다”를 들 수 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정

말 그렇다’까지 5점 Likert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 놀이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내적일치도는 .812로 나타났

다.

4)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한국아동패널조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Gresham과 Elliott의 사회적 기

술 평정 도구를 서미옥(2004)이 타당화한 것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검토․수정한 척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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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교사가 평정하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총 21 문항으로 협력성(9문항), 주장성(5문항),

자기통제(7문항)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임교사는 유아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해 평정한다. 협력성의 문항의 예로는 “다른 사람과 놀이할 때 규칙을 잘 지킨

다”를, 주장성의 문항의 예로는 “놀이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는 말을 한다”를 들 수 있

다. 그리고 자기통제의 문항의 예로는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자주 그렇다’까지 3점 Likert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전체 내적일치도는 .923이

었으며, 하위변인인 협력성과 주장성, 자기통제의 Cronbach’s α 신뢰도는 각각 .893, .821, .83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조사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014년도 자료는 총 1,620명

이 조사에 임하였으며, 아동을 포함한 가구 구성원 수는 평균 4.25명으로, 90.9%가 부부와 자녀

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IBM Co., Armonk, NY)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먼저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유

능성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Hayes, 2013)를 사용하여 직렬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의 측정오차를 반영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

하였으며, 이 때 bootstrap 표본은 10,000개, 신뢰구간 구축방법은 편의 수정(bias-corrected), 신뢰

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또한 Process Macro의 결과에 나타난 모든 효과는 표준화 계수(β)보

다 비표준화 계수(B)가 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Hayes(2013)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든 효과를 비표준화 계수(B)로 보고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먼저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Kolmogorov-Smirnov와 Shapiro-Wilk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자료의 점수가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모두 정규분포

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과 기

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먼저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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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유

능성은 낮은 수준의 정적상관을 보였으며(r = .065∼ .072, p < .05),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유능성은 보통 수준의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85∼ .553, p

< .001; 표 1 참조). Baron과 Kenny(1986)는 매개분석에 있어 상관관계를 제 1 선결조건으로 제시

하고 있으나 Bollen(2014)과 Hayes(2013)는 이러한 사고가 오류임을 제기하며 상관관계는 인과관

계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님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변인들 간의 상관이 없거

나 낮은 수준을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분석에서는 Hayes(2013)의 제안에 따라 직렬

매개효과(Model 6)를 검증하고자 한다.

1 2 3 4 5 6

1. 온정적 양육행동

2. 자아존중감 .114*** 　 　 　 　

3.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048 .069* 　 　 　

사회적 유능성

4. 협력성 .053 .076* .489*** 　 　

5. 주장성 .026 .076* .476*** .438*** 　

6. 자기통제 .065* .070* .540*** .686*** .632***

Mean 3.558 2.954 3.083 2.661 2.478 2.408

SD .462 .253 .448 .385 .440 .435

Skewness -.040 -.584 -.650 -1.242 -.735 -.563

Kurtosis .195 .566 1.286 .982 -.014 -.215

*p < .05, ***p < .001.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와 기술통계 (N=1113)

2. 부모의온정적양육행동과유아의협력성과의관계에서자아존중감과긍정적인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직렬매개 효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거쳐서 순차

적으로 사회적 유능성의 협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6 model을

적용하여 직렬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

능성의 협력성을 각각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후 자아존중감을 첫 번째 매개변인으로,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두 번째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

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협력성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62, p < .01). 한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정적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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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14, p < .05). 또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존

중감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중 협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17, p <

.001; 표 2, 그림 2 참조).

한편 이러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추정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시행한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거쳐

사회적 유능성의 협력성에 미치는 직렬매개 효과의 신뢰구간만이 0을 포함하지 않아서 이 경로의

직렬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03, 95% CI [.001, .008]). 이는 부모가 온정적 양육

행동이 직접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협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가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다시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유능성의 협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95% CI

F(df)
LL UL

자아존중감 온정적 양육행동 .062 .016 3.821** 2.617 2.847
14.598**

(1, 1111)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온정적 양육행동 .040 .029 1.354 -.018 .970 3.582*

(2, 1110)자아존중감 .114 .053 2.140* .010 .218

협력성

온정적 양육행동 .021 .022 .954 -.033 .064
1117.948***

(3, 1109)
자아존중감 .060 .040 1.493 -.019 .139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417 .023 18.508*** .372 .461

협력성 온정적 양육행동 .044 .025 1.768 -.005 .093
3.127

(1, 1111)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p < .05, **p < .01, ***p < .001.

표 2. 온정적 양육행동과 협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순차적 매개효과 (N=1113)

B S.E. t
95% CI

LL UL

총효과 .044 .025 1.87 -.002 .089

직접효과 .018 .029 .937 -.019 .055

간접효과

전체 .026 .014 -.001 .057

X→M1→Y .004 .003 -.002 .009

X→M2→Y .019 .014 -.008 .045

X→M1→M2→Y .003 .002 .001 .008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표 3. 온정적 양육행동과 협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간접효과 검증 (N=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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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5, **p < .01, ***p < .001.

그림 2.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협력성에 미치는 경로

3. 부모의온정적양육행동과유아의주장성과의관계에서자아존중감과긍정적인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직렬매개 효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주장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

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렬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주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자아존중감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62, p

< .01). 그리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14, p < .05). 또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존

중감은 사회적 유능성의 주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사회적 유능성의 주장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464, p < .001; 표 4, 그림 3 참조).

마지막으로 부모의 온정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유능성

의 주장성 사이의 직렬매개 모형의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을 측정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시행

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온정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주장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아존중

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직렬매개 하는 경로의 신뢰구간만이 0을 포함하지 않아 이

경로의 직렬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03, 95% CI [.001, .007]; 표 5 참조).

이처럼 총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에도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

(Hayes, 2013). 즉, 부모의 온정성이 직접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주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할수록 유아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

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 유능성

의 주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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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95% CI

F(df)
LL UL

자아존중감 온정적 양육행동 .062 .016 3.821** .030 .095
14.600***

(1, 1111)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온정적 양육행동 .040 .029 1.3540 -.018 .970
3.581*

(2, 1110)자아존중감 .114 .053 2.139* .010 .219

주장성

온정적 양육행동 .002 .025 -.065 -.051 .048
109.300***

(3, 1109)
자아존중감 .075 .046 1.620 -.016 .166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464 .026 17.868*** .413 .515

주장성 온정적 양육행동 .025 .029 .865 -.031 .081
.748

(1, 1111)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p < .05, **p < .01, ***p < .001.

표 4. 온정적 양육행동과 주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순차적 매개효과 (N=1113)

B S.E. t
95% CI

LL UL

총효과 .024 .029 .865 -.031 .081

직접효과 -.002 .025 -.065 -.051 .048

간접효과

전체 .026 .013 .001 .054

X→M1→Y .005 .003 -.001 .012

X→M2→Y .018 .013 -.007 .045

X→M1→M2→Y .003 .002 .001 .007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표 5. 온정적 양육행동과 주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간접효과 검증 (N=1113)

*p < .05, **p < .01, ***p < .001.

그림 3.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주장성에 미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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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t
95% CI

F(df)
LL UL

자아존중감 온정적 양육행동 .062 .016 3.821** .030 .095
14.600**

(1, 1111)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온정적 양육행동 .040 .029 1.3540 -.018 .970
3.581*

(2, 1110)
자아존중감 .114 .053 2.139* .010 .219

자기통제

온정적 양육행동 .034 .024 1.411 -.013 .081

154.285***

(3, 1109)
자아존중감 .050 .044 1.133 -.036 .135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521 .025 21.213*** .473 .569

자기통제 온정적 양육행동 .061 .028 2.169* .006 .1165
4.706*

(1, 1111)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p < .05, **p < .01, ***p < .001.

표 6. 온정적 양육행동과 자기통제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순차적 매개효과 (N=1113)

4. 부모의온정적양육행동과유아의자기통제와의관계에서자아존중감과긍정적인또래

놀이 상호작용의 직렬매개 효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통제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

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직렬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6 model를 적용하였

다. 그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061, p < .05), 유아의 자아존중감에도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B = .062, p < .01). 그러나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14, p < .05). 그리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통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521, p < .001; 표 6, 그림 4 참조).

마지막으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 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경로와 이 두 변인 사이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순

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므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

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거쳐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통제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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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순차적 매개 경로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04, 95% CI [.001, .009]; 표 7 참조).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

놀이 상호작용을 거쳐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 S.E. t
95% CI

LL UL

총효과 .061 .028 2.169* .006 .1165

직접효과 .034 .024 1.41 -.013 .081

간접효과

전체 .027 .015 -.003 .057

X→M1→Y .003 .003 -.002 .010

X→M2→Y .021 .015 -.010 .050

X→M1→M2→Y .004 .002 .001 .009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p < .05, **p < .01, ***p < .001.

표 7. 온정적 양육행동과 주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간접효과 검증 (N=1113)

*p < .05, **p < .01, ***p < .001.

그림 4.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자기통제에 미치는 경로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유아의 자아존중

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갖는 직렬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즉, 사회적 유능성을 구

성하는 하위변인인 협력성, 주장성, 그리고 자기통제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놓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순차적으로

이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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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중 협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직렬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협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이는 다시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유능성의 협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태도가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고현경, 이승연, 2010; 김

현주, 홍상황, 2015; 우수정, 2014)와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아동이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

용을 한다는 연구들(조준오 등 2016; 지성애, 김승희, 2010),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높은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문혁준, 2009; 임현주,

2018).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사회적 위축을 일으킨다

는 연구(전란영, 김희화, 2016)나, 부모가 온정적이고 격려를 해줄수록 아동의 또래와의 상호작

용 능력이 발달하고 이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 점수를 높여준다는 연구(박주희, 이은해, 2001)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의 온정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

용,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을 통합적인 직렬매개모형으로 설

명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최윤희, 문혁준, 2018; Hosokawa et al., 2017; Webster et al., 2013)와는 반대되

는 결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족환경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부모와의 직접 상

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가족 외 다른 사람들과의 실질적 교류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하는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연구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회적 유능성은 가족환경을 벗어나

기관현장에서 또래 및 성인과의 실질적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

에 나타난 차이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긍정적인 내적인 변화를 일으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아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수용 받고, 공감 받고, 이해 받는 온정적인 경험을

할 때, 그것이 직접적인 사회적 유능함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

아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유능하며 스스로 통제 가능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밑거름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

져 또래들과 보다 즐거운 경험을 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낸다.

즉, 온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부모일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유아에게

보내는 평가와 피드백이 긍정적이며, 유아는 이러한 부모상을 내면화하여 자신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부모가 공감과 수용, 애정적 반응, 온정적 태도를 가질수록 유아

는 가장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감과 자신감을 가지며, 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쳐 또래관계에서도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할 것으로 추측

된다. 이러한 경로는 다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수업 중에 학업을 잘 수행하기, 교사의 지시

에 잘 따르기, 다른 아이들과 집단활동에 잘 참여하기와 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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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과 힘을 합하여 도와야 하는 협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중 주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직렬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번째 연구문제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 유아의 주

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내적인 변화 즉,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이는 다시 또

래들과의 놀이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며 자신의 주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

회적 유능성에서 주장성이 높다는 것은 동료를 칭찬하기, 놀이를 할 때 다른 친구에게 같이 하

자는 말하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적절히 자신의 의견 말하기 등을 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Gresham & Elliot, 1990).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잘 피력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의 놀이 상황에

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또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상호작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또래들과의 갈등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거나 주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기반이 되어 자아존중감을 높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를 시작하거나 정서적인 교류를 능숙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필요함

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친구를 대할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람직한 방법

으로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중 자기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변인과는 달리 자기 통제는 직접적으로 부

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

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함으로써 부모요인의 중요성을 보여

준 김현미와 도현심(2004)과 임현주(2017)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특히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는 최윤희와

문혁준(2018), 최진희(2009), Harman와 Brim(198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아동의

자기통제발달에 있어서만큼은 일차적인 사회화의 대행자로 부모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유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조절

하고 자기를 통제하는지를 보고 배우며 이러한 자기통제 전략들을 내면화 하게 된다. 따라서 부

모가 문제상황에서도 자기를 통제하며 온정적인 양육을 보일 때 유아도 부모와 같이 자신을 통

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사회적 유능성의 자기통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원인으로 자기통제가 정서

인식과 정서조절 등의 개념을 포함한 정서지능의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공감할수록 유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민감성이 높고 정서조절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김성현, 배율미, 2016; 오연경, 황혜신, 2019; 최인숙, 2014). 그러므로 사회적 유능성 중 정서요

소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자기통제가 작게나마 온정적 양육행동의 직접효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직렬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의 직접효과가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직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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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

성의 다른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통제 역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 스스로 자

신이 수용 받은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존중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로는 다시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근하고 긍정적인 놀이를 통

해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기, 동료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하기 등의 자기 통제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또래들과 긍정적인 놀이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여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협력성, 주장성, 자기 통제와 같은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

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

는 간접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으로 대

표되는 심리내적 특성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바람직한 행동성향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또래

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유능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유아들에 대한 중재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회적 유능성이 부족하여 또래 간 갈등을 일으키는 유아

들에게 무엇보다 또래들과 즐거운 놀이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

며,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기반으로 발달하므로 유아기 자아존중감 향상 프

로그램이나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적 변화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다음으로,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유아의 내적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일차적 사회

화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모가 온정적 양육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실제적인 부모

교육의 기회를 수시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 선행연구에 의해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 변인으로 나누어 연구결과를 논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더 많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패널데이터의 변인설정의 한계로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

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는 내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연

구에서는 내적작동모형이나 정신화(metalization)와 같은 변인들을 활용하여 내적인 변화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직렬매개분석에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변

인들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변인들 간 시간적 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횡단설계로 연구를 진행

하였기 때문에, 변인들 간 직접적 인과관계를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변인들 간

적당한 시간차를 두어 정밀한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연구설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사회적 유능성 변인들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탐색한 연구들은 많지만,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직렬매개 변인으로 놓고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 것은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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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음이다. 특히 부분적 관계를 나타내는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인 변화를 이

끌고 이는 다시 또래들과 놀이할 때 긍정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만들어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아동에 대한 자료를 얻

기 위해 부모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은 패널데이터 연구원이, 긍정적

인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유능성은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유아교육기관의 선

생님이 응답한 다층적 자료를 사용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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